
동  정  자  료
배포 일시

2021. 9. 2.(목)

총 2매(본문 2)

담당
부서

해양레저관광과 담 당 자
∙과장 전준철, 사무관 서지원, 주무관 최호
∙☎ (044) 200-5250, 5255, 5276

항만개발과 담 당 자
∙과장 이상호, 서기관 유종수, 주무관 김하림
∙☎ (044) 200-5930, 5937, 5938

항만운영과 담 당 자
∙과장 정규삼, 서기관 최문건, 주무관 이민욱
∙☎ (044) 200-5770, 5771, 5772

해사산업기술과 담 당 자
∙과장 최종욱, 사무관 서지만, 주무관 정소희
∙☎ (044) 200-5830, 5838, 5839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문성혁 해수부 장관, 전북지역 정책현장 방문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마리나 추진관련 지역 의견청취와 친환경선박

인증센터 운영 현황 점검 등을 위해 9월 3일(금) 전북지역 정책현장을 방문

한다.

먼저, 마리나 항만 추진관련 지역 의견청취를 위해 부안군 소재 궁항을

방문한다. 해수부는 2020년 제2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20년~’29년)을 

수립하면서 궁항지역을 마리나 항만 예정지역으로 반영한바 있다.

문 장관은 마리나 항만 추진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관계자들에게 

“부안군의 계획대로 궁항 마리나 사업이 추진된다면 전북의 해양관광자원과

어우러져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부안군의 사업계획이

우리부에 제출된다면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새만금 신항 건설사업 추진 상황 및 건설 근로자 안전관리 

점검을 위해 신항만 건설현장을 방문한다.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산업지원 및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항만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2030년에 1단계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신항 건설 관계자들에게 “신항 조성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고, “공사 현장에서의 코로나19 방역 관리와 태풍 등 재해예방을

철저히 관리해주기 바라며, 건설 근로자들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풍성

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공사대금 등을 신속히 지급하고 체불되지 않았는지 

점검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 할 예정이다.

이어, 항만 안전 및 코로나19 방역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군산항 

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한다. 문 장관은 항만 운영 현황을 보고 받은 후 관계

자들에게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항만 근로자의 감염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라면서,

”최근 항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종합대책이 시행 중인 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이므로 관계자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여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 할 예정이다.

마지막 일정으로, 해수부의 ‘2030 그린쉽-K 추진전략“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친환경 선박·기자재 시험인증센터의 운영현황을 점검한다. 문 장관은

센터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린쉽-K 추진전략의 핵심인 친환경 선박 

상용화 및 보급을 위해서는 시험인증 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친환경 선박 기술선점 여부가 미래 해운·조선시장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 할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